
       

“겉옷을 가지고”
(열왕기하 2:1-14)

■ 들어가는 말 
   어릴 적 자주 누구 흉내를 내보았습니까?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말씀 속으로 – 들어가 봅시다. (왕하 2:1-14) 

1. 엘리사는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고 말할 때마다 뭐라고 답합니까?

=> (2절)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벧엘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벧엘로 내려가니

   (4절)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  

   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6절)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2. 엘리야가 행한 기적은 무엇이며, 엘리사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 (8절)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9절)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3.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 엘리사는 어떤 기적을 행합니까?

=> (14절)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4.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역사를 구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 정확한 언급이 없기에 내용의 흐름에 따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며 엘리사는 선지자의 탈진이나 의기소침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두 몫을  

    원했을 것입니다.

    둘째, 상속권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갑절’은 자식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 받을 때 장자가 받는 몫입니다‘(신 21:17). 

  
5. 나 자신이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 각자 돌아가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 기 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게 주어진 환경이라도 내 힘과 능력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 오늘의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 청 합 니 다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가,
 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온양삼일교회입니다. 
 “온양삼일교회”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에게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만한 아름다운 삶(신앙)의 이야기가 있나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 


